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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36. 클리닝 의류 사고사례

     (3) 동일색으로 염색한 면과 울의 변색

☐ 동일색으로 염색한 면과 울의 변색 

∘ 전체가 무지 염색인 신사 재킷을 드라이클리닝 했는데, 소매 부분이 녹색 비슷한 

반점으로 변색되었음.

해설)

∘ 이 제품은 몸판 부분은 울, 옷깃과 소매 부분은 면이라고 하는 매우 특이한 구조

로 되어 있음. 면은 흡수성이 높고, 땀 등과 같이 물로 씻지 않으면 지워지지 않

는 수용성 오염을 흡수하기 쉬운 성질이 있으며, 반대로 울은 물을 흡수하면 섬

유 표면의 큐티클(cuticle, 비늘)이 열리기 때문에 마찰작용으로 심하게 수축되는 

성질이 있음.

∘ 면은 일반적으로 반응성 염료 등으로 울은 산성염료로 염색됨. 품질 표시 형태로 

볼 때 매우 오래전에 제조된 제품인 것으로 추정되었음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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∘ 소재나 염색방법이 극단적으로 이질적인 조합은 서서히 감촉이나 색조에 큰 차이

가 나타나게 됨. 특히, 빛이나 대기가스에 의해서 면소재 부분의 염료가 영향을 

받기 쉬운 가는 섬유의 파일(기모)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도 큰 변색의 조건이 

되고 있음. 

∘ 이 사고는 수용성 오염성분이 남아, 반응성 염료의 가수분해가 오랜 기간에 걸쳐

서 일어난 것으로 가스, 빛 등의 장기적인 영향을 받은 것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

해서 최종적으로 클리닝시 열화된 반응염료가 탈락되어 면부분만 반점 퇴색이 발

생된 것으로 추정됨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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